
현장포커스 
복지 in 피플

노래속에 삶의 이야기를 담아요 
                              신바람 나는 노래부르기/청주사회복지관

복지영상 이성종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아~~아~~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시계바늘 / 신유 노래]

한 시간 전부터 강당에 앉아서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어느 새 팔십 명 정도 모여 의자가 부족하다 하신다. 
노래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시간이 뭐 대단하다고 이리도 많이 모이실까 의아했는데, 
선생님의 노래 가락 한 마디 한 마디에 ‘옳지, 옳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1)’ 라고 첫 곡을 띄워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는 
‘어느 날 살며시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의 집짓고 사는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영수증을 써주라
고’2) 몇 십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열아홉 가슴 설레던 소녀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
는 거다. 

‘마음 바쳐 사랑하고, 한 몸 되어 피어
나는 장미꽃 한 송이’3)처럼 어르신들의 
상기된 얼굴은 금방이라도 누군가에게 
사랑고백을 할 것만 같은 표정으로 지그
시 눈을 감으며 좋았던 시절을 떠올린
다. 

1) 시계바늘 / 신유 노래 
2) 영수증을 써줄거야 / 신웅 노래 
3) 장미꽃한송이 / 오승근 노래 



강사는 짓궂게도 
‘고갯길 가득한 인생은 고추보다 맵다고4)’ 
정신 바짝 들게 하면서 이 부분의 가사와 
곡조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넘어가도 넘어
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여기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삶속에 있던 고개들을 하나 
하나 짚어주며 고갯길을 넘어간다. 

애써 고개를 넘어보니 ‘매화피고, 배꽃 핀 매창 공원에 홀로 남겨진 이별의 슬픔을 시와 노래
로 달래보자고.... 여러분은 모든 매화꽃, 배꽃 같은 여자’5)라고 위로하면서 ‘모란꽃 동백꽃은 
꽃이 지면 잊혀지지만 여러분의 상냥한 얼굴, 웃는 얼굴은 잊지 않을 거라고’6) 노래 하며 어
느새 강당에서 노래하고 있는 현실로 사뿐히 돌아오게 만든다. 

“노래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선생님이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노래선생님, 요가선생님 잘해주시고 좋지 기분 좋지.. 야!~~ 좋지”
“스트레스 풀고 여럿이 만나서 웃고, 선생님이 웃기시잖아 
너무 재미있어서 이 시간에 꼭 와요” 
“마음이 후련해요 고함치고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다 풀어 
원래 처녀 때부터 노래자랑도 많이 나갔잖아 상도 많이 타고 원래 좋아하니까”
“집에 있다가 여기 오면 즐겁고 행복하지, 집에서 우둑하니 있는 거보다 ...”
“한 동네 사는데 너무 즐거워요, 기쁘고. 노래 한 번 해볼까? 

헤이 헤이 헤이.. 바람 부는 세상아 헤이 
헤이 헤이 돌고 도는 세상아~” 
“아유. 진짜 감사해요. 집에 있으면 고민
뿐이 더해요? 여기 오니까 즐겁고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엄청 좋아요 선
생님들이 도와줘서 옛날 노인들보다 행
복한 거여”

낯선 카메라 앞에서 실컷 노래교실 칭찬
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물어보니 오늘도 
수차례 부른 노래를 으뜸으로 꼽는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니 
쓰라린 사연하나 가슴에 없으면서 어찌 인생을 안다 하겠니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만만하다면 그것 또한 재미없는 거잖아

4) 고추 / 유진아 노래 
5) 매화같은 여자 / 최영주 노래 
6) 모란동백 / 조영남 노래 



진흙탕 속에도 뒹굴어보고 가시밭길도 걸어봐야지
인생의 제 맛이 진하게 우러나지 먹어봤나 눈물 빵 눈물 젖은 빵’7)

 
쿵짝 쿵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들어 본 조금은 경박한 박자와 목소리 톤 때문에 
평소에 알아듣지 못했던 노래가사가 어찌나 내 싱금을 울리던지 
하루 잠깐을 만나도 중독성이 있는데, 8년째 노래로 어르신들을 만나는 강사는
과히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주는 신(神)  

배운 사람처럼 조리 있게 이야기 하지 못해도 노래마다 실려 있는 나의 가슴 속 사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맘껏 외치는 경험을 하게 하니 한 시간씩 일찍 와서 강사와 마주보는 앞좌
석에 큰 의미를 두고 나 같아도 부지런을 떨며 집을 나설 것 같다. 

노래선생님을 만난 지 8년째 된다는 
홍종국 할머니(85)와 우연히 동행해 
집을 방문해 보니 

서랍에서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 
노래교실 개근상장과 악보들을 꺼내
어 보여준다.  

스프링에 묶여 있던 악보의 헤진 부
분을 가위로 손질하고, 테잎으로 붙
여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곡마다 

담겨진 추억을 할머니는 같은 곡조로 몇 가지 노래를 불러주신다. 아니 읊어 주신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8) 

마흔일곱의 나이에 먼저 가신 할아버지와 가슴에 묻은 아들 이야기를 
커피 한잔 타주면서 담담히 얘기하던 할머니의 속마음을 대신해서 
헤져가는 악보가 듣는 이의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과 같게 한다. 
기쁠 때, 슬플 때, 심심할 때,.. 그 마음을 대신해주는 노래들을 한 장 한 장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넘쳐나는 고마움을 어찌할 줄 몰라 매일의 축복 기도로 대신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다가온다. 

청주복지관 노래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 정승오강사님이 진행해주십니다. 
영상은 www.youtube.com/visualwelfar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 눈물 젖은 빵 / 고영준 노래 
8) 사랑의 밧줄 / 김용임 노래 


